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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스도 안에서 
우리가 짊어진 이름들:

그리스도인으로서� 우리의� 정

체성은�그리스도를�빼고�말할�

수�없습니다.��

그리스도는�우리를�빛과�소금

(마� 3:3;� 5:14)� 그리고� 증인

(눅� 24:48)으로� 부르셨습니

다.�하지만�그리스도와�우리의�

관계가�없다면�우리가�내야�할�

맛과�빛,�증거해야�할�대상이�

사라집니다.�

그리스도는�우리를�제자로�삼

으시고(요� 15:8),� 친구(요�

15:14)라� 부르셨습니다.� 또

한,�예수님은�포도나무�비유를�

말씀하시면서�우리를� ‘가지’라

고�부르셨습니다(요�15:5).�이�

이름들�역시�그리스도와의�관

계�없이�불릴�수�없는�이름들

입니다.�

우리는� 누군가의� ‘친구’가� 아

니라� ‘그리스도의� 친구’입니

다.� 누군가를� 따르는� 제자가�

아니라�‘그리스도를�따르는�제

자’입니다.� ‘가지’로서� 우리가�

붙어있는� 나무는� 포도나무이

신� 예수� 그리스도입니다(요�

15:5).�

빼놓을�수�없는�그리스도인의�

정체성�가운데�하나는�바로�“하

나님의�자녀”입니다.��

하나님의�자녀가�되는�것에�있

어서도�그리스도와�우리의�관

계는� 매우� 중요합니다.� 예수�

그리스도를� 영접하는� 자,� 곧�

그�이름을�믿는�자들에게�하나

님의�자녀가�되는�권세를�주시

기�때문입니다(요�1:12).�

��

이처럼�우리가�짊어진�이름들

은�그리스도와의�관계를�떠나�

서는� 생각할� 수� 없는� 귀하고�

아름다운�이름들입니다.�

우리는�오직� “예수�그리스도”

의� 이름을� 힘입어� 새� 생명을�

얻은�새�피조물이�되었습니다

(요�20:31;�요일�5:13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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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�우리가�짊어진�이름들은�

특권입니다.�

우리�중�그�누구도�자기�힘과�의

지를�가지고�이�이름을�취득할�

수�없습니다.� 우리는�어둠이었

고(엡� 5:8),� 썩어짐의� 종노릇�

한�데�있었으며(롬�8:21),�사망

을� 위하여� 열매를� 맺는� 자(롬�

7:5)였습니다.�

우리는�공중의�권세�잡은�자를�

따르는�제자였고(엡�2:2),�세상

과� 친구였으며(약� 4:4),� 열매�

맺지�못하는�돌�감람나무에�붙

어� 있던� 가지였습니다(롬�

11:17).�

무엇보다도�마귀의�자녀였습니

다.�거짓의�아비�마귀처럼�그�욕

심대로�행하고자�하는�자들이었

습니다(요�8:44).�

그런�우리가�그리스도의�빛,�그

리스도의�소금,� 그리스도의�증

인,�그리스도의�제자,�그리스도

의�벗,�그리스도에게�속한�가지,�

하나님의�자녀가�된�것은�오직�

예수�그리스도�안에서�우리에게�

허락된� 하나님의� 놀라운� 은혜�

때문입니다.�

바울은� 이것을� 신령한� 복이라�

부릅니다.� 하나님께서�우리�주�

예수�그리스도�안에서�우리에게�

주신�하늘에�속한�모든�신령한�

복입니다(엡�1:3).�

우리는�바울과�같이� “찬송하리

로다!”라고� 힘차게� 이� 특권을�

허락하신�하나님을�찬양해야�합

니다!�

우리가� 짊어진� 이름들은� 또한�

책임입니다.�

우리는�그리스도를�세상에�바르

게�전달할�책임이�있습니다.�그

리스도를�아는�빛을�세상에�비

추고,�그리스도의�맛을�내며(고

후�2:15),�그리스도를�말과�행

동으로�증거하는�자가�돼야�합

니다(행�1:8).�

우리가�자기�십자가를�지고�따

라야�할�분은�오직�예수�그리스

도입니다(마�16:24).�우리의�벗

은�세상이�아니라�예수님이며,�

세상과� 벗하려는� 것은� 예수와�

원수가�되려는�것임을�잊지�말

아야�합니다(약�4:4).�그리스도

의�말씀에�순종하여�그의�사랑�

안에�거함으로�하나님이�기뻐하

시는�열매를�풍성히�맺기�위해�

노력해야�합니다(요�15:8).�

우리는�하나님의�자녀로서�아버

지의�영광에�먹칠하지�않고�오

히려�아버지의�영광을�드러내는�

자가�돼야�합니다(빌�2:15).�

우리는�바울이�권면한�것처럼�“부

르심을�받은�일에�합당하게�행

하여”(엡� 4:1)� 예수� 그리스도�

안에서� 우리에게� 귀한� 이름을�

주신� 하나님께� 찬양과� 경배를�

돌려�드려야�합니다.�

자세한�내용은�캠프에서�계속됩

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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곧 함께 
만나요~!

WITH BIBLE CAMP STAFF 일동! 
2018.5.13 위드바이블캠프 회의 중


